
불량발생 원인 및 대책(3) 

 

2.2 얼룩 또는 반점이 생긴 경우 

1) 염색가공후 부분적으로 정상부분보다 조금 연하며 희게 보이는 구름 모

양의 얼룩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된 경우 

이 얼룩은 원단에 이물질이 부착된 상태로 감량됨으로서 이 부분이 과잉

감량되어 이물질이 제거된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량흔적이 남는 

것은 호발·정련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생지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다른 약품이 부착된 상태로 감량탱크에 투입되었

을 때, 또 감량탱크에 다른 약품이 첨가되어 완전히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단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호발·정련가공을 충분히 

하고 약품이나 기타 불순물이 섬유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분적으로 광택이 다르게 보이는 주름형태의 얼룩이 산발적으로 발생

한 경우 

감량편차에 의하여 표면의 형태가 다르게 감량되어 빛의 반사가 달라지므

로 정상부분과 다르게 보이는 얼룩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얼룩의 원인이 되는 감량편차는 이물질이나 다른 약제의 완전한 제

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호발·정련 가공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감량가공후 고압분산염료로 폴리에스터를 염색한 경우 나타나는 작은 

반점 

염료가 섬유에 부착되어서 발생하는 염료 오염에 의한 반점이라고 생각되

어지는 이러한 결점은 염료의 분산성이나 분산액의 분산상태를 개선함으로



서 방지할 수 있다. 

<표 7> 은 염료오염의 발생원인과 그 방지책을 나타내었다. 

 

<표 7> 염료 오탁 

원     인 방  지  책 

(a) 염료 및 조제 사용이 부적당하여 분산상

태가 나빠졌을 경우 

(b) 염법 및 조작의 미숙에 인한 경우 

(c) 용수의 경도가 높은 경우 

(d) 액중에 다른 약품이 혼입된 경우 

 

(e) 염료용해 및 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f) 염료 중에 포함된 불순물이 원인이 될 때

(g) 前공정의 약품이 地布에 잔류하여 염액에

혼입되었을 경우 

(a) 염료 및 조제를 엄선하고 완전히 용해 또

는 분산하여 염욕에 첨가한다. 

(b) 염색법, 염색조작법을 확립한다. 

(c) 연수를 사용한다.(연화제의 사용) 

(d) 액중 다른 약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e) Mixer등으로 충분히 용해시키고 여과를

충분히 한다. 

(f) 염료의 불용해물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g) 前공정의 후처리를 충분히 한다. 

 

4) 정상부보다 조금 연하고 흰색을 띠는 큰 반점형태의 얼룩이 불규칙적으

로 발생된 경우 

열고정시키기 위하여 텐터를 통과할 때 물방울이 맺혀 떨어진 곳은 다른 

부분보다 물의 증발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열을 적게 받아 정상적으로 열을 

받은 부분보다 감량이 적게 일어나며 이러한 감량편차가 발생한 직물이 그

대로 염색되어 감량된 곳이 연한 얼룩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량가공직물의 가공 편차 및 감량얼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열고정과 감량율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열고

정 온도, 시간 등의 관리에 매우 주의해야 하며 직물의 건조상태가 균일하도

록 열고정하기 전에 예비건조공정을 거치는 것이 열고정에 의한 얼룩을 방

지하는데 좋으며 열고정 전이나 도중에 직물에 물방울이 떨어져 과감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직경 2~4mm 정도의 타원형의 진한 얼룩이 불규칙으로 발생하며 꼬리를 

단것과 같은 형태로 된 얼룩의 경우 

염색가공중 염료와 각종 조제가 결합되어 섬유에 부착되는 일종의 Scum현

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Scum현상은 염료중에 함유된 분산제 및 조제

가 염욕의 표면에 거품형태로 떠 있다가 직물에 부착되거나, 생지에 약제가 

남아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얼룩은 Scum현상에 의한 결

합이라고 생각된다. 

<표 8>은 scum현상의 발생원인과 방지책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Scum 

원    인 방  지  책 

(a) 염료중에 포함된 분산제가 염액의 표면에

거품이 되어 나왔을 경우 

(b) 염액에 부적당한 조제를 사용한 경우 

(c) 염색생지에 약제가 잔류한 경우 

 

(d) 환원액의 공기산화에 의해서 환원액 표면

에 bleed한 염료가 거품이 되어 나왔을 경우 

(a) 적절한 염료를 선정하고 그 염료에 적합

한 분산제를 선택한다. 

(b) 부적당한 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생지를 철저히 수세하여 잔류약제를 없앤

다. 

(d) 환원제의 산화를 방지하고 생지에 거품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개선한다. 



(e) Naphtol 현색액에 diazo화 되지 않은 불순

물이 있을 경우 

(f) 현색액에 AS류의 생략이 큰 경우  

(e) Diazo 화를 완전히 하도록 현색제 및 조제

를 사용한다. 

(f) 적정한 하지농도로 충분히 건조한다. 

 

6) 흑색반점의 얼룩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된 경우 

이 얼룩은 염료가 엉키어서 부착된 tarring 오염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tarring에 생기는 오염으로서 그 원인은 <표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염료의 

용해 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액중에 다른 약품이 혼입되었거나 용수의 

경도가 높을 때 등으로 염료의 용해불량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염료와 조제

의 조합, 염료의 용해, 조제의 첨가방법(용해와 첨가의 순서, 온도, 섞는 방법, 

여과 등)을 적절하게 하여 염료를 용해 균일분산시킨다. 

 

<표 9> Tarring 오염 

원     인 방   지   책 

(a) 염료 및 조제의 선택이 부적당한 경우 

(b) 염료 용해 방법이 부적절하여 분산이 불

량한 경우 

(c) 염색방법, 염색조작이 적절치 않은 경우 

(d) 용수의 경도가 높은 경우 

(e) 액중에 다른 약품을 혼입한 경우 

(a) 염료와 조제의 조합을 적절히 한다. 

(b) 염료 용해, 조제첨가방법(용해첨가의 순

서, 온도, 교반조건, 여과 등)을 조정한다. 

(c) 염색방법, 염색조작법의 개선 

(d) 연수를 사용한다.(연화제의 선택) 

(e) 다른 약품의 혼입을 방지한다. 

 

7) 감량가공후 염화제일주석(SnCl2)을 사용하여 날염한 직물에 있어서 색이 

정상부분보다 연하게 나오며 촉감이 딱딱한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발생 

염화제일주석을 사용하여 날염한 후 수세를 불충분하게 하여 이 염화제일



주석과 날염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가 열처리에 의하

여 경화됨으로써 표면에 부착, 색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며 촉감도 딱딱하

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후

처리를 철저히 하고 염화제일주석과 날염호의 상용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검단기에서만 발견되는 위사방향으로 정상부분보다 조금 연한 얼룩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 얼룩은 감량가공전에 부분적으로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던 곳이 감량가

공시 촉진제 역할을 하여 과잉감량되면서 표면이 무늬모양의 얼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감량으로 인한 얼룩은 동일하게 염색되었어도 빛반사

가 다르게 되어 연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얼룩을 

방지하려면 호발, 정련을 충분히 하여야 하는데 정련 불균일에 의한 얼룩의 

발생원인과 그 방지대책을 <표 10>에 나타냈다. 

 

<표 10> 정련불균제 

원     인 방   지   책 

(a) 수질이 불량한 경우 

 

 

(b) 생지에 부적당한 기계를 택했을 경우 

(c) 정련제, 조제의 선택, 사용량이 적당하지

못한 경우 

(d) 호발이 불완전했을 경우 

(a) 용수검사에 의해 연화 장치의 설치 또는

금속봉쇄제를 사용한다. 연수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b) 생지에 적합한 기계를 사용한다. 

(c) 정련, 조제의 선택과 사용량을 적당히 한

다. 

(d) 호발을 완전하게 한다. 



(e) 전처리가 불균일 했을 경우 

(f) 욕비가 적당하지 못했을 경우 

(g) 가공 투입량 및 가공투입법이 부적당한

경우 

(h) 압력의 불균일, 온도, 가공시간이 적당 하

지 못할 경우 

(i) 욕액 순환이 불량한 경우 

(j) 욕액 침투가 불균일할 경우 

 

(k) 기계고장에 의해 장시간 정지했을 경우 

 

(l) 후처리가 불충분한 경우 

(e) 전처리를 충분히 할 것 

(f) 욕비는 충분히 여유를 둘 것 

(g) 가공 투입량 및 투입법을 적당히 한다. 

 

(h) 정련기의 조건(압력, 온도, 시간)을 적당

하게 한다. 

(i) 용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j) 천의 진동, 이동 등에 의해서 용액의 균일

침투를 도모한다. 

(k) 기계의 정기점검과 보전, 고장시에 적절

한 조치를 한다. 

(l) 적당한 후처리를 하고 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세정을 한다. 

 

9) 2~5mm 정도의 검은색 반점이 직물의 한족에 십여 개 정도가 발생한 경

우 

이러한 흑색반점은 제직이나 기타공정에서 원단에 취급부주의에 의하여 

기계윤활유 등의 기계유가 오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유의 오염은 기

계의 회전부나 기타에서 기계유가 유출 또는 비산하여 직접 간접으로 천에 

부착되는 경우와, 과잉급유 되었을 때 또는 원단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천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고 기계의 회전부등에서 기름이 유출되

지 않도록 하며 급유는 집중방식을 택하고 과잉급유를 피해야 할 것이다. 

 

10) 흑갈색의 반점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나 직물이 보통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균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간단히 방균처리후 포장된 미사용 면포에도 1g당 

100~1,000ro 정도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보관하는 용기나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의 손이나 기구가 무균상태가 아니며, 공기 중에도 세균이 많

이 떠 다니고 있으므로 섬유가 세균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다. 

이와 같은 미생물류가 섬유에 부착되면 증식 가능한 환경내에서 짧은 시

간내에 섬유상에 증식한다. 이렇게 되면 섬유의 형태가 나쁜 영향을 미치며 

염색가공시 얼룩으로 남게 된다. 이를 미생물 즉 곰팡이류는 pH가 산보다는 

약알칼리성에서 온도는 20~40℃에서 함수량은 많을수록 쉽게 증식된다. 

<그림 4>는 이러한 곰팡이의 증식에 의한 결점부분을 관찰한 것으로 둥근

모양으로 곰팡이가 섬유를 침식하고 있다. 

 

 
<그림 4> 흑갈색 반점 

 



이처럼 일단 곰팡이류가 섬유에 부착되면 쉽게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섬유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염색결점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곰팡이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호제나 기타 유제 등의 사용에 

주의하고 직물을 보관할 때 완전히 건조상태로 보관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11>에는 곰팡이에 의한 얼룩의 발생원인과 방지책을 나타내었다. 

 

<표 11> 곰팡이 오염 

원     인 방   지   책 

(a) 가호건조가 불충분할 때 

(b) 조합후 오랜된 풀을 사용했을 때 

(c) 우기에 방부제의 조합이 불충분할 때 

(d) 누우(漏雨) 등으로 beam 또는 천이 젖었

을 때 

(e) 풀을 끓이지 않았거나 또는 흡습제가 많

았을 때 

(f) Saw box의 청소가 철저하지 못했을 때 

(g) 공장외가 다습하거나 또는 霧散機의 조정

이 불량할 때 

(h) 실 및 천의 저장조건이 나쁠 때 

(a) 가호후의 건조불량을 피한다. 

(b) 풀은 조합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한다. 

(c) 방부제를 적당히 사용한다. 

(d) 누우가 되지 않도록 한다. 

 

(e) 흡습제가 과다하지 않게 적당히 사용한

다. 

 

(f) 공장외의 습도에 주의한다. 

 

(g) 실 및 천의 저장조건을 적절하게 한다. 

 


